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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A는 1분기 성장률 6% 가능성 언급                                                               

April 16, 2024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It is possible. It can be lower, but 
not too much,” NEDA Secretary 
Arsenio Balisacan told The STAR 
when asked if it is possible that 
first quarter economic growth 
reached six percent.  
                               Businessworld / File  

필리핀 마닐라 — 국가경제발전청(NEDA)은 노동시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의 발전을 감안할 때 1분기에 6%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능하다. 더 낮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NEDA 장관인 Arsenio Balisacan은 물었을 때 1분기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언급했다. 

 

"저는 기적적으로 높거나 높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6%에서 7% 사이에 근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Balisacan은 수출을 포함한 추가적인 데이터가 여전히 필요하며, 경제가 1분기에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주 필리핀 통계청(PS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2월까지의 국내 상품 수출액은 2023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118.4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5.5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는 첫 번째 분기 성과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작년 첫 번째 분기의 6.4%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일치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에는 실업률이 지난해 2024년 1월의 4.5%에서 

3.5%로 낮아졌으며, 작년 2월의 4.8%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는 실업한 필리핀인이 180만 명이었으며, 이는 2024년 1월의 215만 명과 2023년 2월의 

247만 명에서도 감소한 수치이다. 

올해 2월의 국내 실업 수준은 작년 12월에 기록된 160만 명의 실업 필리핀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alisacan은 올해의 인플레이션은 작년 대비 낮아져 소비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에는 두 번째 연속으로 두드러진 인플레이션이 2.8%인 올해 1월부터 3.4%로 높아졌으며, 작년 3월의 7.6%보다는 낮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023년 동기 대비 8.3%의 평균보다 낮은 3.3%이다. 
 
첫 번째 분기의 평균 인플레이션도 정부의 목표 범위인 2%에서 4% 내에 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5월 9일에 첫 번째 분기 경제 성과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다. 
 
이달 초에는 PSA가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을 5.6%에서 5.5%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23년의 연간 GDP 성장률도 5.6%에서 5.5%로 하향 조정되었다. 
 
PSA는 국제 표준 관행과 일치하는 승인된 수정 정책을 기반으로 GDP 추정치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다국간 개발예산 조정위원회는 세계 무역 이탈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로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를                  

이전의 6.5%에서 7.5%에서 6%에서 7%로 하향 조정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4/16/2347914/neda-says-6-percent-q1-growth-possible 

https://www.philstar.com/authors/1473425/louella-deside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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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심각한 우려'                                                                                                     

April 16, 2024 |  Malou Talosig-Bartolome |  BusinessMirror 

File photo: Iran launches drone and 
missile attack against Israel.                  
(AP Photo/Tomer Neuberg)  

필리핀은 월요일 국제사회와 함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이란은 지난 주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목표지에 350여 개의 폭탄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필리핀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상황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삼가며, 그들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에서 '필리핀은 장기간에 걸쳐 모든 국가가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약 3만 명의 필리핀인이 있으며, 이란에는 2,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중동으로 확대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약 100만 명 이상의 필리핀 노동자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이란 지원 훈티 반군에 의해 여전히 유인되고 있는 화물선 '갤럭시 리더'의 필리핀 선원 17명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다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컨테이너선 MSC 아리에스가 이란군에게 압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주 노동자부가 밝혔습니다.                              

필리핀인 4명이 승무원으로 탑승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 비난 기대 

 

마닐라의 이스라엘 대사 일란 플루스는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비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비난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부 성명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플루스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고, 우리는 분명히 그 성명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특정 언어의 미묘한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상 기자 회견을 통해 기자들에게 말한 그는 "필리핀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age credits: AP/Tomer Neuberg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4/16/phl-seriously-concerned-over-israel-iran-conflict/ 

외화 차입 승인, 48% 감소                                                                                                                    

April 16, 2024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방콕 센트럴 뱅크(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는 월요일에 1분기에 공인 부문 외화 차입이     

작년 대비 거의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구인 BSP의 통화위원회가 작년 동기에 승인한 55.6억 달러에서 28.7억 달러로 금액은 48% 감소했다. 

 

이는 또한 2023년 4분기에 승인된 33.2억 달러보다도 낮았다. 

 

2024년 첫 3개월간 승인된 차입은 8억 500만 달러의 2개의 프로젝트 대출과 총 20억 2000만 달러의 5개 프로그램 대출로 구성되었다.                             

[Cont. page 3]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maloutalosigbartolom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4/16/phl-seriously-concerned-over-israel-iran-conflict/
https://www.manilatimes.net/author/nina-myka-pauline-ar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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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는 차입금이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8억 500만 달러), 건강 관리 정책 개혁 프로그램(9억 1000만 달러), 디지털 변혁(4억 1000만 달러), 세무                   

행정(4억 달러), 그리고 포용적 금융 발전(3억 달러)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체결하거나 보증하는 외화 대출은 먼저 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4년 1월 21일 날짜의 명령서 158호에 따르면, 국가 정부, 정부 기관 및 정부 금융 기관의 모든 외화 차입 제안은 실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원칙적인 승인을 위해 통화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방콕 센트럴 뱅크는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부채 요구 사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도록 하여 외부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정부가 예산 적자를 조달하기 위해 외화 차입 승인이 1,44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의 1,032억 달러보다 높았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4/16/business/top-business/foreign-borrowing-approvals-down-48/1941589 

삼성, 스마트폰 시장 석권으로 돌아와 — 산업 추적기                                                                                      

April 16, 2024 |   Agence France-Presse  | The Philippine Star 

A man walks past a signboard of 
Samsung Electronics displayed 
outside the company's Seocho 
building in Seoul on October 11, 
2023.  
 
                        AFP/Jung Yeon-je  

미국의 산업 추적기인 국제 데이터 협회(IDC)는 월요일 보고서에서, 삼성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판매 업체로의  

지위를 되찾았으며, 중국의 경쟁 업체들이 두 시장 선도자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삼성은 IDC의 예비 데이터를 인용하여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세계 출하량이 거의 8% 증가한 2억 8천                   

940만대로, 애플을 따라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IDC에 따르면, 이번 분기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세 번째 연속 성장을 보이며, 이는 해당 부문의 침체에서                

회복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IDC의 글로벌 이동성 및 소비자 기기 추적팀 부사장인 라이언 라이스는 회복이 진행되면서 주요 스마트폰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규모 브랜드들이 입지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IDC의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1분기에 6천 1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하여 시장의 거의 21%를 차지했다. 

IDC는 동일한 기간에 애플이 5천 10만 1천 대의 iPhone을 출하하여 시장의 약 17%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시장 추적기에 따르면,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9.6% 감소했으며, 삼성 출하량은 1% 미만으로 하락했다. 

 

한편, 중국 기반의 샤오미는 출하량이 약 33% 증가하여 4천 80만 대로, 트랜시온은 약 85% 증가하여 2천 850만 대로,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위치를 차지했다고 IDC가 보고했다. 

 

"애플은 2023년 말에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지만, 삼성은 성공적으로 1분기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자리를 재차 확보했다"라고 Reith는             

말했다. 

IDC는 Reith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고가 제품 부문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시에 중국 업체들이 판매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대한다. 

 

IDC의 월드와이드 트래커 팀 연구 이사 나빌라 포팔(Nabila Popal)은 "상위 5개 기업 간의 권력 변화가 있으며,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회복 후의               

세계에서 전략을 조정함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샤오미는 지난 2년간 경험한 대규모 하락에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랜시온은 국제 시장에서 공격적인 성장을 거둬 상위 5개 기업                                                    

중 안정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technology/2024/04/16/2348105/samsung-returns-top-smartphone-market-industry-tracker 

외화 차입 승인, 48% 감소                                                                                                                    

[Cont. from page 2] 

https://www.manilatimes.net/author/nina-myka-pauline-ar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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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수요로 인해 5개월 만에 2월 공장 생산 증가율 최고                                                                                   

April  13, 2024 |  Ian Nicolas P. Ciga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BUSY SUMMER A clothes              
factory in Lapu-Lapu City should 
see increased output as companies 
ramp up to meet resurgent demand. 
—PHOTO COURTESY OF THE 
MEPZ WORKERS ALLIANCE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에서 지역 공장 생산은 올해 2월에 다시 부상하는 필리핀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확장을 기록했지만, 앞으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선별된 산업의 월간 조사에 따르면, 생산량 지수(VoPI) — 제조업 생산의 측정 지표 —는 필리핀 통계청(PSA)이               

지난 금요일 보고한 바에 따르면 2월에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여, 1월의 6.2% 증가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며, 

2023년 9월 이후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PSA에 따르면, 9.2% 성장한 식품 제품 생산이 2월의 더 높은 VoPI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인 19개 산업 중 10개 산업이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S&P 글로벌(S&P Global)의 별도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읽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구매자 지수 또는 PMI는                        

1월의 50.9에서 2월에 51로 개선되었으며, 올해 초에 보이던 "억제된" 수요가 반등한 후입니다. 
 
PMI는 제조업 부문의 건강 상태를 또 다른 지표로 사용합니다. 
 
S&P에 따르면, 2월에 수출 매출이 다시 상승했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서 필리핀 제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개선되었습니다. 
 

생산 문제  

 

강한 수요로 공장들이 원자재 및 기타 생산 요구 사항의 구매를 강화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그러나 S&P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생산이                             

"거의 정체"되어 주문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있었으며, 재고가 2022년 1월 이후 최고 속도로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S&P 글로벌(S&P Global)의 예상이 사실이라면,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가 3월에도 필리핀 제조업의 성과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달 PMI 지수는 대체로 변함없이 50.9로 유지되었지만, S&P 글로벌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지역 공장 생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3월에는 2월과 비교하여 새로운 주문의 성장이 "저하"되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VoPI의 평균 성장률은 2024년 첫 두 달간 7.5%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 확장된 것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54541/feb-factory-output-growth-highest-in-5-months-on-strong-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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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ees the Philippine economy 
growing by 6.2% this year.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2025년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신 세계 경제 전망(WEO)에서 IMF는 필리핀의 성장 전망을 이전에 비해 6%에서 6.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정된 6~7% 성장 목표 내에 있습니다.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마지막 분기의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반영하여 1월 WEO 예측인 6%에서             

약간 6.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라고 IMF 필리핀 대표 라그나르 구드문손이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2023년 4분기와 전년 전체 기간에 모두 5.5% 성장했습니다. 

 

IMF가 제시한 신흥 및 발전 중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망에 따르면, 필리핀은 올해 GDP 성장률에서                             

인도(6.8%)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베트남(5.8%), 인도네시아

(5%), 중국(4.6%), 말레이시아(4.4%) 및 태국(2.7%)보다 앞섭니다.  [Cont.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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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에 따르면, 2023년에 추정된 신흥 및 발전 중 아시아의 성장률은 2024년에 5.2%로, 2025년에는 4.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1월 WEO 업데이트와 비교하여 약간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다자간 금융기관은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5)의 평균 성장률을 4.5%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발표한 4.7% 예측보다 약간                

낮습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로 구성된 ASEAN-5는 내년에 4.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월에 발표한 4.4% 예측보다 

약간 높습니다. 
 
2025년에 대한 IMF의 예측에 따르면 필리핀의 GDP 성장률은 6.2%로, 이는 이전에 발표한 6.1% 예측보다 조금 높지만, 정부의 6.5-7.5% 목표보다는         

낮습니다. 
 
구드문손 씨는 2025년에 대한 예측이 “국내 수요 및 투자의 가속화에 대한 기대”에 의해 지원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필리핀이 인도와 베트남(각각 6.5% 예상) 뒤를 이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예상합니다. 
 
구드문손 씨는 "중장기적으로, 인프라와 교육 격차를 줄이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며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리핀의 성장 잠재력을 약 6-6.5%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은 기존 사회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탄소 가격 책정 제도를 포함한 보다 통합된 전략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관리자들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6.5-8%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IMF는 글로벌 성장률을 2024년과 2025년 모두 3.2%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 전망은 0.1% 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지만, 2025년             

예측은 1월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IM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의 글로벌 성장 예측은 통화 정책의 제한적 조치와 재정 지원의 철회, 그리고 낮은 기본 생산성                        

성장으로 인해 역사적(2000년~2019년) 연간 평균 성장률인 3.8%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신흥 시장 및 발전 중 경제가 "2024년과 2025년을 통해 지역 간 차이를 통해 안정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한편 IMF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3.6%로 예상되며, 이는 1월 업데이트에서 예상된 3.7%보다 낮습니다. 
 
라그나르 구드문손 씨는 "인플레이션은 2024년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3% 목표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음식이나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압력이 증가하고, 핵심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위험이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에는 음식 및 교통 비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3.7%로 두 번째 연속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평균 3.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리스크가 악화되어 중앙은행이 이전보다 "다소 더 호크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SP에 따르면, 다음 두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2-4% 목표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IMF는 또한 2025년에 인플레이션이 3%로 평균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BSP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을 평균 3.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드문손 씨는 BSP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단단히 고정되고 인플레이션 전망의 위험이 실현되지 않는 한, 올해 후반에는 통화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에 열린 최근 회의에서 필리핀 중앙 은행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6.5%로 4회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통화정책위원회는 차입 비용을 450 기저 포인트(bps) 인상했습니다. 
 
 
레몰로나 씨는 월요일에 블룸버그에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악화된다면 올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 은행이 2025년 첫 분기부터 정책 완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4/17/588624/imf-hikes-growth-forecast-for-p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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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from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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